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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요내용 

  ㅇ 칠레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 안전 및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해 총 21억 8천5백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고, 이 금액은 현재 집행중인 2020년 예산 대비 2.5%의 증가에 해당함. 
  ㅇ 칠레 정부는 국가 정보국(ANI), 경찰(Carabineros), 수사 경찰(PDI) 및 범죄 예방국과 같은 해당 기관들이 배정받게 되는 인건비 명목의 12억5천만 달러, 물품 및 서비스 구입으로 2억8천4백만 달러, 사회 보장 혜택을 위한 천백만 달러 등이 예산의 세부 집행 계획임을 발표함. 

  ㅇ 기관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경찰청이 2020년 대비 2.9% 증가한 약 16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고, 수사경찰은 1.8% 증가한 4억8천만달러, 범죄예방국은 0.5% 증가한 5천6백만 달러, 마지막으로 국가 정보국은 9.1% 증가한 천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편성됨을 발표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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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검토의견

 ㅇ 특이사항 없음.

□ 출처 

 ㅇ 출처 : 칠레 국방부, infodefensa.com
 ㅇ 게시일자 : ’20.1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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